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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은 당시 부족한 공급량 보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폐기량은 2021년 전체 수입량의 5% 수준

-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도내용>

  YTN 2월 22일(화) “수입 달걀 2천만 개 폐기... 혈세 90억 원 허공으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양계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달걀 낳는 닭 공급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먼저라며 수입 달걀 확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

  ② 예전에는 수입 달걀 폐기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됐고, 대부분 가공란이나 

액란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요(수입)가 너무 많았다는 

양계업계 관계자의 인터뷰

  ③ 양계업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달걀 수억 

개를 정확한 계산도 없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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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① 계란 수입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평년(2016년~2020년) 1분기 국내산

계란 일일 공급량은 4,277만 개인 반면, 2021년 1분기 국내산 계란 일일 

공급량은 3,982만 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일 국내 계란 소비량을 약 4,300만 개~4,500만 개(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정수요 등을 고려) 수준으로 추산하였으나, ’20~’21년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은 최저 3,600만 개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국내 계란을 보충하기 위한 계란 

수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계란을 낳는 닭(산란계)의 경우 병아리가 입식하여 계란을 낳을 때까지 

약 6개월여 이상이 소요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부족한 공급이 

즉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20~’21년과 비슷하였던 

’16~’17년 기간 계란 소비자가격은 약 9,543원/특란 30개 수준까지 폭등한 바 

있으나, 2021년은 빠른 계란 수입 및 국내 공급으로 2월 15일 7,821원/특란 30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여 국내 계란 가격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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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원활한 병아리 재입식을 

위해서 병아리 입식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② 국내 수입량은 국내 수요에 대한 국내 공급 부족분과 수요여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2021년 계란은 1월부터 9월까지 총 3억 8천만 개가 수입되었으며, 12월 

674만 개가 추가적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일일 

약 116만 개 수준입니다. 이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란 생산량의 일부를 

보충하는 수준의 수입량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국내산 계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국내산 계란 생산량 (통계청, 단위 : 만개/일) >

구 분 1/4분기(3.1.) 2/4분기(6.1.) 3/4분기(9.1.) 4/4분기(12.1.) 평 균

평 년 4,277 4,267 4,368 4,425 4,334

'16년 4,339 4,199 4,298 4,252 4,272

'17년 3,145 3,498 3,423 3,901 3,492

'18년 4,183 4,168 4,423 4,502 4,319

'19년 4,308 4,435 4,382 4,520 4,411

‘20년 4,487 4,640 4,638 4,683 4,612

‘21년 3,982 4,056 4,329 4,428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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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입계란 판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계란이 남아 폐기 처리하게 

되었으나 그 물량은 총 수입량의 5% 수준입니다.

  2021년 한해 전체 계란 수입 물량은 약 3억 8천만 개 수준으로, 불가피하게 

남아 폐기하게 된 계란 2천 1백만 개 가량은 전체 수입량의 5% 정도입니다.

  계란 수입을 대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유통기한 임박 물량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여 가공용으로 판매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폐기하게 된 것은 아쉬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유통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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